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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신 인신강세의 의의

『전경』「예시」 1. 참조

대순사상의 천명과 신교

대순사상에서는 '천명'과 '신교'를 통해 인도(人道)와 신도(神道)를 구분•

상제께서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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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운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전경』「예시」 73. 참조

신도와 인도의 핵심적 차이

인도(人道)는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도, 신도(神道)는 신명에 의한 자연법칙적 도•

신명은 천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신도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

천지공사와 병행되는 신도는 천인관계 재정립의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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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사상과의 비교

동학사상

• 천외천(天外天)의 출현을 강조하나 인도(人道)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

• 신명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외천과 소통하는 인도 (

人道)의 길 택함

• 프랑스대혁명보다 진정한 원조의 근대 사상운동으로 평가 

됨

대순사상

• 구천의 인신강세(人神降世)를 강조하며 신도(神道)를 중 

시

천지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천인관계 재정립 추구→•

인간과 신명의 조화: "인위양 신위음"(人爲陽 神爲陰)•

동학사상의 한계를 넘어 신도(神道)와 인도(人道)의 병행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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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관계의 재정립

대순사상: 천지공사와 신도의 조화로 천인관계를 재정립

- 천지를 구성하는 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구조적 변화 추구

•

인도(人道)에서 벗어나 신명과의 소통 강조

- 천인합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과 신명의 조화 추구

•

유교와의 차별성•

- 유교: 경이원지(敬而遠之) - 신명을 인정하되(敬) 가까이 하지 않음(遠之)

- 대순사상: 신명과의 적극적 소통과 조화를 통한 변화 추구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 

라."

『전경』「공사」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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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인간 

(陽) ⟷
신명 

(陰)

음양 조화와 신명의 역할

인간은 양(陽), 신명은 음(陰)이라는 관계 설정

⼈爲陽 神爲陰『( 전경』「제생」 43)

•

음양을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음

⼈可用陰陽然後 方可謂⼈生也

•

신명과 소통(感通)하여야 변화의 길을 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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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 천인관계와 신인관계의 재정립을 통한 사회 변혁의 가능성

『전경』「공사」 1-3. 참조

삼계공사와 해원상생

상제의 삼계공사: 상극에서 상생으로,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 해소•

신도를 통한 해원 강조 –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동학사상과 서구적 근대성의 한계: 신명과 원한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성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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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관계 재정립의 의의

• 대순사상은 인간 중심의 인도(人道)를 넘어 신명과의 조 

화를 강조하는 신도(神道)를 통해 천인관계를 재정립

•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변혁 가능성 

제시

• 천지신명과의 소통을 통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 재해석

전통 사상의 계승과 확장

• 유교·불교·도교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동학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도(神道)를 통한 근본적 

해원 강조

•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자연, 신명 간의 조화로운 관계 모 

색 가능성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 인간과 신명의 조화를 통한 천인합일의 길

결론 및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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